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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텔조리외식계열 남자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통한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등을 분

석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스트레스정도에 따른 일반사항 및 외식 온라인·오프라인의 이용 행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0세, 신장은 174.9cm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로 몸무게는 증가되었고 비만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심한군의 37.1%, 중간군 28.8%, 정상군의 25.0%가 중증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

스 정도에 따른 연속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체중, 비만도, 체질량지수, 운동시간 간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중은 체지방율, 비만도, 체질량지수, 흡연량, 음료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외식장소 

정보 탐색법은 스트레스가 심한군이 인터넷을 통해 외식장소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외식업체 홈페이지를 방

문한 경험이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방문 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

며, 다양한 체험을 매우 중요시하는 비율이 다른군에 비해 높았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외식업체 이용 시 유의적인 

차이로 맛을 가장 큰 만족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방문하는 빈도가 다른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about the relation of 129 differently stressed male college students's on or off-line 

contact behavior to out-eating places. We researched the subjects's obesity degree such as body fat percentage, 

body mass index, stress condition, and contact behavior to out-eating places. Subjects's average age was 20, 

height 174.9cm. More stress they felt, heavier their body weight was and more obese. 37.1% of Strongly 

stressed group, 28.8% of medium and 25% of normal stressed group felt severe depression. As the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stress condi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body weight, obese degree, body mass 

index(BMI) and exercise time. Body weight was positively related with obeses degree, BMI, and the amount of 

smoking and drinks. Strongly stressed group used more internet to search the information about out-eating 

places, they had more experience to search the homepage of out-eating places than other groups significantly. 

Strongly stressed group cared more about the sanity of out-eating places where they ate. and they were 

interested in various experiences than other groups. Strongly stressed group felt the tasty was the most 

important satisfying factor significantly and visited the out-eating place that satisfied them again than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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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이들의 

식생활 행동 및 생활습관은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육체

적, 정신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문

화에 대한 적응문제, 교우관계, 진로에 대한 불안감, 고등

학교까지의 수동적이고 의존적 생활방식에서 독립적이고 

능동적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환경변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행동양식, 습관, 성격 등이 변하기도 한다[1].

또한 대학생들은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시간

표, 증가된 자유 시간 및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교제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잦은 결식, 외식

과 과식, 부적당한 간식, 과다한 음주와 흡연 등 바람직하

지 못한 식·생활습관에 노출되어 있다[2,3]. 최근 일상생

활 속에서 경험되는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스트레스란 생활에서 생겨나는 압박감

으로 인간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스트레스는 많은 건강행동 중 

특히 식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식이 섭취에 변화

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생리적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5,6]. 이로 인하여 부족 또는 과도한 양의 식품 섭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열량 섭취의 증가로 인해 체중증

가와 비만을 유발하기도하고 성인기까지 이어질 경우 심

혈관 질환, 암,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7].

대학생 시기는 이전까지의 학교급식이나 가정식의 수

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율적인 외식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때이다[8]. 다양한 형태의 외식산업이 발

달해 있는 시점에서 신세대들이 외식에 관한 정보를 얻

는 방법이나 외식 후 만족 및 불만족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화 되고 적극적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외식업체

가 영업의 활성화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위

해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외식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

다. 대학생들의 외식업체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외식 빈도가 높은 대학생 중 조리전공 남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업체 온

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외식행동 및 만족·재구매 행태를 

알아보고 비만정도 및 생활습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 및 외식업체 고객성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스트레스와 식행동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

동에 관한 연구[9]에서 식습관·식행동과 심리상태는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군의 과

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맵고 짜게 먹는 경향

이었다. 여고생의 BMI와 스트레스, 우울, 폭식, 식행동과

의 상관관계의 연구[7] 결과 BMI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식행동에 좋지 않아 폭식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사횟수와 식

사시간이 불규칙했으며 과식과 간식을 섭취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대학생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관

한 조사[10]에서 대학생의 식습관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

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을 갖고 있었다. 또한 식사시간이 일정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스

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대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행동 분석[11]에서는 스

트레스가 높은군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질병

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흡연율과 알코올양도 많았으며 과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요소

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 상태와의 관계 조사[12]에서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낮은군에 비해 칼슘, 철분, 비

타민 B1, B2, C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생활 스트레스는 음식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부산지역 대학생의 외식행동과 비만도에 관한 연

구[13]에서 외식정보는 친구, 주위 사람들의 구전이 75%

로 나타났으며 비만도는 패스트푸드와 식생활 습관과 유

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두련[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터넷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보효과지향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외식시 음식과 서비스 측면

에서 불만족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외식을 하며 불만

시에는 정서적인 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충남 홍성 소재의 호텔조리외식계열 전문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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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낮은군

스트레스

중간군

스트레스

심한군
Total Pvalue

키(㎝) 174.6±1.0 174.8±0.6 175.4±1.0 174.9±0.4 0.789

무게(㎏)  66.5±1.5  70.5±1.6  76.3±3.0  71.2±1.2 0.011

체지방율  16.9±0.8  18.5±0.7  20.3±1.3  18.6±0.5 0.075

비만도  98.9±2.0 102.8±2.8 112.1±4.3 104.5±1.9 0.028

비엠아이  21.8±0.4  22.7±0.6  24.7±0.9  23.0±0.4 0.020 

나이  19.8±0.4  19.8±0.3  20.5±0.4  20.0±0.2 0.246

체지방기

준

비만

야윈몸   1(3.3)   0(0.0)   0(0.0)   1(0.8)

0.027

표준  12(40.0)  16(27.6)  12(34.3)  40(32.5)

과체중  10(33.3)  30(51.7)  10(28.6)  50(40.7)

비만   7(23.3)   6(10.3)   5(14.3)  18(14.6)

고도비만   0(0.0)   6(10.3)   8(22.9)  14(11.4)

Total  30(100.0)  58(100.0)  35(100.0) 123(100.0)

비엠아이

기준비만

저체중   2(6.7)   4(6.9)   1(2.9)   7(5.7)

0.116

정상  18(60.0)  31(53.4)  13(37.1)  62(50.4)

과체중   8(26.7)  12(20.7)   8(22.9)  28(22.8)

비만   2(6.7)  11(19.0)  13(35.1)  26(21.1)

Toal  30(100.0)  58(100.0)  35(100.0) 123(100.0)t

[표 1] 비만 지표

1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신

체계측 및 체성분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조사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

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3.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는 일반사항으로 연령, 키, 체중, 체지방율, 

비만도, 체질량지수(BMI) 등을 조사하였고, 생활습관으

로는 신체활동정도, 운동, 음주, 흡연, 커피복용, 수면형

태, 질병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는 

각 문항별로 ‘거의 없다’, ‘드물게 있다’, ‘때때로 있다’, 

‘상당히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남학생의 상위 25%는 심

한군, 중간 50%는 중간군, 하위 25%를 낮은군으로 분류

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체성분 측정은 (주)바이오 스페이스의 Inbody 

3.0(Bioimpedence method, 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지방률(Percentage of body fat), 비만도(obesity degree),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의 자료를 수집하

였다.

1) Mean ± S.E.       2) Number(%)

3.3 통계분석

본 조사의 수집된 모든 자료는 한글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비연속변수들에 대해서는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연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비만지표

본 조사는 혜전대학 호텔조리외식계열 남자 대학생 총 

12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 1에 본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의 한국인 체위 기준 

설정범위에서 남자 15～19세의 평균 신장은 172cm, 평균 

체중은 63.8kg인데, 조사대상자(n=129)의 평균 연령은 

20.0세, 신장은 174.9cm였다. 몸무게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 66.5kg, 중간군 70.5kg, 심한군 76.3kg으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되었다. 특히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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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레스
우울감 무게 체지방율 비만도 BMI 나이 용돈 외식비

운동

시간

음주

횟수

흡연

량

커피

양

음료

량

스트레스 1.000

우울감 0.154 1.000

체중 0.220(*) 0.140 1.000

체지방율 0.161 0.146 0.780(**) 1.000

비만도 0.190(*) 0.192(*) 0.802(**) 0.793(**) 1.000

비엠아이 0.203(*) 0.188(*) 0.857(**) 0.799(**) 0.994(**) 1.000

나이 0.106 -0.064 0.055 -0.114 -0.020 -0.012 1.000

용돈 0.144 -0.082 -0.001 -0.090 -0.087 -0.083 0.229(**) 1.000

외식비 0.118 -0.034 0.027 -0.048 0.058 0.054 0.124 0.505(**) 1.000

운동시간 0.326(*) 0.055 0.003 0.001 -0.008 -0.009 -0.034 0.447(**) 0.101 1.000

음주횟수 -0.006 0.045 0.150 0.085 0.032 0.050 0.041 0.173 0.156 0.269 1.000

흡연량 -0.06 0.133 0.385(**) 0.215 0.325(*) 0.345(*) -0.027 0.141 0.280(*) -0.049 0.267 1.000

커피양 0.155 0.116 0.028 -0.240 -0.137 -0.096 0.375(**) 0.380(**) 0.320(*) 0.236 0.086 0.336 1.000

음료량 0.123 0.105 0.192(*) 0.080 0.176 0.186(*) -0.064 0.068 0.012 -0.077 0.125 0.054 0.088 1.000

[표 2]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과의 상관관계

스 정도가 심한군에서 한국인 체위 기준으로 볼 때 112%

의 체중으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었다. 

비만도는 스트레스가 낮은군 98.9%, 중간군 102.8%, 심

한군 112.1%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유의적으로 비만

도의 수치가 높았다. 체질량지수도 스트레스가 낮은군 

21.8, 중간군 22.7, 심한군 24.7로 스트레스가 낮은군과 

중간군은 정상범위였으며, 심한군은 과체중으로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가 낮은군의 평균 체지방

율은 16.9%, 중간군 18.5%, 심한군 20.3%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체지방율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 남학생은 스트레스

가 낮은군 6.7%, 중간군 19.0%, 심한군 35.1%였고, 체지

방 기준 비만 남학생은 스트레스가 낮은군 0.0%, 중간군 

10.3%, 심한군 22.9%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로 고도비만인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4.2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과의 상관

관계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남학생의 연속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스트레스와 체중, 

체지방율, 비만도, 체질량지수, 운동시간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우울함은 비만도,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체중은 체지방율, 비만도, 체질량

지수, 흡연량, 음료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군이 낮은군에 비해 음료수를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많이 마시고 있었다. 체지방율은 비만도,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흡연량

과 양의 상관관계를, 체질량지수는 흡연량, 음료량과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나이는 용돈, 커피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나이가 

많고 용돈이 증가하였으며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었다. 

용돈은 외식비, 운동시간, 커피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식비는 흡연량, 커피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외식비 지출과 

커피양이 많았으며, 스트레스 중간군의 흡연량이 높은 경

향이었다. 

4.3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관련 일반사항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관련 일반사항을 살펴본 결

과(표 3), 외식장소 정보 탐색법은 스트레스 정도에 상관

없이 주위권유, 인터넷, 전단지, 기타, 광고 순이었으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낮은군과 중간군은 

각각 19.4%인데 비해 심한군이 25.0%로 인터넷을 통해 

외식장소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식횟수는 주 1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1∼2회, 두세달에 1회순으

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점은 없었다. 외

식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은 스트레스가 낮은군 

61.3%, 중간군 83.9%, 심한군 88.9%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외식업체 웹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유의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으로 외식관련 정보를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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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낮은군

스트레스 

중간군

스트레스 

심한군
Total Pvalue

외식장소

정보 탐색법

전단지   5(16.1)   7(11.3)   3(8.3)  15(11.6)

0.922

광고   3(9.7)   5(8.1)   3(8.3)  11(8.5)

인터넷   6(19.4)  12(19.4)   9(25.0)  27(20.9)

주위권유  12(38.7)  32(51.6)  18(50.0)  62(48.1)

기타   5(16.1)   6(9.7)   3(8.3)  14(10.9)

Total  31(100.0)  62(100.0)  36(100.0) 129(100.0)

외식횟수

거의가지않음   2(6.5)   2(3.2)   2(5.7)   6(4.7)

0.753

두세달1회   3(9.7)   6(9.7)   2(5.7)  11(8.6)

한달에1-2회   7(22.6)  24(38.7)  11(31.4)  42(32.8)

주1회이상  19(61.3)  30(48.4)  20(57.1)  69(53.9)

Total  31(100.0)  62(100.0)  35(100.0) 128(100.0)

외식업체

웹사이트 

방문 경험

있다  19(61.3)  52(83.9)  32(88.9) 103(79.8)

0.011없다  12(38.7)  10(16.1)   4(11.1)  26(20.2)

Total  31(100.0)  62(100.0)  36(100.0) 129(100.0)

웹사이트

방문빈도

한달에 1-2회  22(71.0)  50(83.3)  21(58.3)  93(73.2)

0.163

주1-2회   6(19.4)   5(8.3)   9(25.0)  20(15.7)

주3회이상   2(6.5)   3(5.0)   2(5.6)   7(5.5)

매일   1(3.2)   2(3.3)   4(11.1)   7(5.5)

Total  31(100.0)  60(100.0)  36(100.0) 127(100.0)

선호하는 

외식업종

양식당   3(9.7)  18(29.0)   8(22.2)  29(22.5)

0.192

일식당   3(9.7)   2(3.2)   6(16.7)  11(8.5)

중식당   2(6,5)   1(1.6)   0(0.0)   3(2.3)

분식   4(12.9)   6(9.7)   2(5.6)  12(9.3)

패스트푸드   4(12.9)   6(9.7)   2(5.6)  12(9.3)

Total  31(100.0)  62(100.0)  36(100.0) 129(100.0)

[표 3] 외식 관련 일반사항

있었다. 웹사이트 방문빈도는 스트레스가 낮은군 71.0%, 

중간군 83.3%, 심한군 58.3%가 한달에 1∼2회 방문하였

으며, 매일 방문하는 비율은 낮은군 3.2%, 중간군 3.3%, 

심한군 11.1%로 스트레스가 심한군의 웹사이트를 방문 

비율이 높았다. 메뉴는 스트레스가 낮은군은 분식이나 패

스트푸드를 선호하였고, 중간군, 심한군은 양식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외식업체 방문 시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조리전공 남학생의 외식업체 방

문 시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표 4), 청결은 스트레

스가 낮은군 46.7%, 중간군 59.7%, 심한군 60.0%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청결에 신경을 쓰

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은 스트레스가 낮은군 73.3%, 중

간군 61.3%, 심한군 48.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낮은군 10.0%, 중간군 17.7%, 심한군 22.9%는 매우 중요

하다고 응답하여 스트레스가 심한군이 다양한 체험을 중

요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원의 서비스는 스트

레스가 낮은군 56.7%, 중간군 62.9%, 심한군 60.0%에서 

매우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없이 대부분이 종사원의 

서비스를 중요한 만족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맛에 있

어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군 60.0%, 중간군 80.6%, 

심한군 91.4%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맛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분위기는 스트레스가 

낮은군 60.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간군 51.6%, 

심한군 57.1%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차 및 

어린이 부대시설은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군 10.0%, 중간

군 22.6%, 심한군 37.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스

트레스가 심할수록 주차 및 어린이부대시설이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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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낮은군
스트레스 중간군

스트레스 

심한군
Total Pvalue

청결

중요하지않다    0(0.0)     1(1.6)     0(0.0)     1(0.8)

0.447

약간중요    0(0.0)     4(6.5)     2(5.7)     6(4.7)

관심없음    4(13.3)     3(4.8)     1(2.9)     8(6.3)

중요   12(40.0)   17(27.4)   11(31.4)   40(31.5)

매우중요   14(46.7)   37(59.7)   21(60.0)   72(56.7)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다양한 체험

중요하지않다    0(0.0)    1(1.6)    0(0.0)   1(0.8)

0.488

약간중요    1(3.3)    1(1.6)    3(8.6)   5(3.9)

관심없음    4(13.3)   11(17.7)    7(20.0)  22(17.3)

중요   22(73.3)   38(61.3)   17(48.6)  77(60.6)

매우중요    3(10.0)   11(17.7)    8(22.9)  22(17.3)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쿠폰이벤트제공

중요하지않다    1(3.3)    1(1.6)    1(2.9)   3(2.4)

0.799

약간중요    1(3.3)    5(8.1)    1(2.9)   7(5.5)

관심없음    7(23.3)    7(11.3)    7(20.0)  21(16.5)

중요   13(43.3)   28(45.2)   17(48.6)  58(45.7)

매우중요    8(26.7)   21(33.9)    9(25.7)  38(29.9)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종사원서비스

약간중요    1(3.3)    2(3.2)    1(2.9)   4(3.1)

0.935

관심없음    2(6.7)    1(1.6)    1(2.9)   4(3.1)

중요   10(33.3)   20(32.2)   12(34.3)  42(33.1)

매우중요   17(56.7)   39(62.9)   21(60.0)  77(60.6)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맛

중요하지않다    0(0.0)    1(1.6)    0(0.0)   1(0.8)

0.023
중요   12(40.0)   11(17.7)    3(8.6)  26(20.5)

매우중요   18(60.0)   50(80.6)   32(91.4) 100(78.7)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분위기

약간중요    0(0.0)    1(1.6)    0(0.0)   1(0.8)

0.266

관심없음    2(6.7)    1(1.6)    0(0.0)   3(2.4)

중요   18(60.0)   28(45.2)  1 5(42.9)  61(48.0)

매우중요   10(33.3)   32(51.6)   20(57.1)  62(48.8)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주차 및

어린이부대시설

중요하지않다    1(3.3)    4(6.5)    0(0.0)   5(3.9)

0.288

약간중요    4(13.3)    4(6.5)    3(8.6)  11(8.7)

관심없음    8(26.7)   13(21.0)    7(20.0)  28(22.0)

중요   14(46.7)   27(43.5)   12(34.3)  53(41.7)

매우중요    3(10.0)   14(22.6)   13(37.1)  30(23.6)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표 4] 외식업체 방문 시 만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5 외식업체 만족 시 재구매 형태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업체 만족 시 재구매 형태

를 살펴본 결과(표 5), 만족 시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알리

는 여부는 스트레스가 낮은군 40.0%, 37.1%, 34.3%가 그

렇다 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낮은군 0.0%, 중간군 3.2%, 

심한군 17.1%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타인에게 알리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만족 시 주위에 권유여부는 

5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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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낮은군

스트레스 

중간군

스트레스 

심한군
Total Pvalue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알림

전혀그렇지않다   4(13.3)   5(8.1)   0(0.0)   9(7.1)

0.503

그렇지않다   4(13.3)  10(16.1)   8(22.9)  22(17.3)

보통이다  10(33.3)  22(35.5)   9(25.7)  41(32.3)

그렇다  12(40.0)  23(37.1)  12(34.3)  47(37.0)

매우그렇다   0(0.0)   2(3.2)   6(17.1)   8(6.3)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주위에 권유함

전혀그렇지않다   2(6.7)   1(1.6)   0(0.0)   3(2.4)

0.244

그렇지않다   3(10.0)   1(1.6)   1(2.9)   5(3.9)

보통이다   6(20.0)  13(21.0)   7(20.0)  26(20.5)

그렇다  16(53.3)  40(64.5)  19(54.3)  75(59.1)

매우그렇다   3(10.0)   7(11.3)   8(22.9)  18(14.2)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재방문

그렇지않다   1(3.3)   1(1.6)   0(0.0)   2(1.6)

0.593

보통이다   6(20.0)   9(14.5)   2(5.7)  17(13.4)

그렇다  18(60.0)  43(69.4)  26(74.3)  87(68.5)

매우그렇다   5(16.7)   9(14.5)   7(20.0)  21(16.5)

Total  30(100.0)  62(100.0)  35(100.0) 127(100.0)

웹사이트 방문

전혀그렇지않다   4(13.3)   3(4.9)   3(8.6)  10(7.9)

0.716

그렇지않다   7(23.3)  14(23.0)   6(17.1)  27(21.4)

보통이다  13(43.3)  28(45.9)  14(40.0)  55(43.7)

그렇다   6(20.0)  15(24.6)  10(28.6)  31(24.6)

매우그렇다   0(0.0)   1(0.0)   2(5.7)  3(2.4)

Total  30(100.0)  61(100.0)  35(100.0) 126(100.0)

[표 5] 만족시 재구매 형태

스가 낮은군 10.0%, 중간군 11.3%, 심한군 22.9%로 스트

레스정도가 심할수록 만족 시 주위에 권유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만족 시 재방문 여부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 60.0%, 중간군 69.4%, 심한군 74.3%가 그렇다, 낮은

군 16.7%, 중간군 14.5%, 심한군 20.0%가 매우 그렇다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재방문하는 빈도가 높았다. 만족 시 

웹방문 은 스트레스가 낮은군 43.3%, 중간군 45.9%, 심

한군 40.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낮은군 20.05, 중

간군 24.6%, 심한군 2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5. 결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0세로 평균 신장과 체중

은 남학생 174.9cm, 71.2kg으로 나타나 한국인 체위 기준 

설정범위 남자의 173cm, 65.8kg과 비교해 볼 때, 호텔조

리외식계열 남학생의 평균 신장이 약간 컸으며 체중도 

많이 나갔다. Kim 등의 연구[15]에서 2005년 조리전공 

남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74.0cm, 70.6kg으로 신장

과 체중이 다소 증가했는데,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군은 

평균 체중에 비해 10.5kg이나 더 많이 나갔다. 스트레스

가 심할수록 나이가 약간 많았고, 유의적으로 체중, 비만

도,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과

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군일수록 체지방율이 높았는데, 

심리상태와 스트레스는 식사변화와 유관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16], 심리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부족하거나 과

도한 양의 식품섭취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은 주

위의 권유에 의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은 스트레스가 낮

은군과 중간군이 각각 19.4%인데 비해 심한군이 25.0%

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인터넷으로 외식장소를 탐색하

는 비율이 높았다. 외식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군 61.3%, 중간군 83.9%, 심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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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순으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외식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비

율이 높았다. 맛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군 

60.0%, 중간군 80.6%, 심한군 91.4%순으로 매우 중요하

다고 응답하여 외식업체 방문 시 맛이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맛, 청

결, 분위기, 주차 및 어린이 부대시설이 만족에 중요 요소

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외식업체 만

족 시 재구매 형태로 만족 시 온라인을 통해 스트레스가 

낮은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타인에게 알리는 행

동을 취하고 있었으며, 주위에 권유하는 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 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재방문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호텔조리외식계열 남자 대학생의 외식업체 온

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외식행태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 바른 식생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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